
대기전력 이란? 
전자제품의 전원이 꺼진상태 (컴퓨터는 OS가 종료된 꺼진상태에서 전원에 불만들어온 상태, 전원버튼을 누르면 다시 부팅부

터 시작되는 완전히 꺼진상태)에서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있으면 전기가 소비되는데 이 소비되는 전기를 대기전력이라고 한

다. 

 

 
그러므로, 사용중에 대기전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꺼준상태에서 낭비되는 전력으로 이것을 막기위해 플러그를 뽑

거나 배전반(두꺼비집)을 내리면 된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를 권장하는 이유? 

전자제품을 다 사용후 플러그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멀티탭의 똑딱이 스위치를 끄지 않기 때문으로 이유는 발 밑에, 

파티클, 케비넷 책상 밑에 손이 닫기 힘들거나 지저분한 곳에 멀티탭이 놓여있거나, OS가 종료되기를 기다리기 귀찮거나, 일
일이 퇴근시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플러그를 뽑지않아 허공에 뿌려지는 전기들에 대한 측정표로는 에너지 관리공단 기준 

 



 
 

 

 

 

 

 

 

 

 

 

 

 

 

 

 

 

 

 

 

 

 

 

 

 

 

 

 

 

 

 

 

 

 

 



주택공사기준 

 

 
 



현대건설 기준 

 



 



에너지 관리공단 기준 

 
 



 
 

대략 내용은 이렇고 전체기준으로 11%정도라 한다. 

즉, 전기료가 월 10만원이면 1만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낭비된 흘러간 전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1000만가구가 5인 1가구기준으로 보면 월 1000억원이 날라간다는 이야기다. 좀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여기전기 

집뿐만아니라 사무실과 공장 작업장,상가등을 따져보면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더 많을거란 결론이 나온다. 

 

1년이면 1조2천억원이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날라간거다. 한사람으로 따지면 몇천원 몇백원 안되는 그런 에너지가 모이고 

모으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축건물을 지을땐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의무화했다. 2010년 2월부터는 준공과 인증이 

아예 떨어지지 않게 해놨다. 

 

 

 

 

 

 

 

 

 

 

 

 

 

 

 

 

 

 

 

 

 

 

 

 

 



1. 우리집 대기전력 계산하기 

* 대기전력 : 리모컨이 있는 가전 제품은 아래의 표와 같이 많은 대기전력이 소모된다.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없애는 방법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도 전원플러그를 꽂아놓은 상태로 두면 전기가 계속해서 소모된다. 이렇게 소모되는 대기전력은 가정에

서 사용되는 총 소비전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구당 연간 390㎾h 이상이 대기전력으로 소모되고 이는 화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생산량과 같다고 한다.  

 
- 우리집 사용제품(unpluged) : 에어컨 빼곤 다 물려있네요........ㅠㅠ 

 - 대기전력 합계/년간 : 658KW /72,380원        

 

이것뿐 일까요  또 있겠지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저의 집 전기료가 월 평균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문제죠.... 

그래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2.  대기전력 제거 요령 

  

1)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전원플러그를 반드시 뽑아서 대기전력을 차단하자.  

평균 3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만 없애도 월 5,700원, 연간 68,400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비용면에서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2) 전원플러그를 뽑고 꽂는 일이 불편하면 개별스위치가 달려있는 멀티탭(멀티 콘센트 혹은 멀티 플러그소켓)을 이용하자.  

콘센트마다 개별스위치가 있어 원하는 제품만 간단히 켜고 끌 수 있다. 전체 제품의 전원을 한 번에 차단할 수는 있는 스위

치가 있는 제품도 있다. (ex. 컴퓨터, 모니터, 인터넷모뎀을 한 번에 켜고 끌 때 긴요함)  

 
그림 2) 개별스위치와 전체스위치가 있는 멀티탭 



 
 그림 3) 개별스위치를 켜면 해당 제품만 켜진다 

 

3) 콘센트 타이머를 사용한다.  

콘센트 타이머는 원하는 시간에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장치이다.  

아래는 시중에서 파는 타이머인데, 하루 24시간 중에 켤 시간과 끌 시간과 동작시간을 설정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

만큼 동작시킬 수 있다.   

   
그림4) 콘센트 타이머 

 

3. 기타 절전 요령 

  

【TV】  

●TV 리모컨으로 자주 채널을 돌리는 등 과다하게 리모컨을 사용하면 전기가 더 소비된다.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플러그를 빼서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개별스위치 달린 멀티탭을 사용한다)  

 

●TV 화면의 밝기(Bright)를 적당하게 한다.  

밝게 하면 전기가 더 소비 되니 어두우면 화면의 먼지를 닦는다.  

 

●TV를 음량(소리)을 적당하게 줄인다.  

크게 하면 전기가 더 소비 된다  

 

●시청시간을 줄인다.  

1천만 세대가 하루에 두 시간씩만 시청시간을 줄여도 연간 4백36억 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냉장고】  

냉장고는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제품으로 가정에서 한 달 전기 소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각별히 신경 써서 소비를 줄이자.  

 

●냉장고 구입 시에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한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하여 30~45%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냉장고는 제조회사, 모델, 용량별로 월간 소비 전력이 차이가 있으니 

전력 소비 용량을 확인해서 구입한다.  

 

● 냉장고에 음식물은 용량의 60%정도만 채운다.  

음식물을 꽉 채우면 냉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냉장기능도 떨어지고 전기도 많이 소비된다. 음식물이 10% 늘어나면 전기 소비

량은 3.6%가 증가한다.  

 

●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를 최대한 줄인다.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면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더운 공기가 들어온다. 더운 공기를 데우기 위해 전력소비가 늘어난다. 냉장

고 문을 1회 여닫으면 0.35%의 전력 소비가 증가 된다. (가정에서 1일 24회 열 경우)  

 

●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에는 식혀서 넣는다.   

냉장고에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열을 식히기 위해 그 만큼 전력이 더 소비된다.  

 

 



● 냉장고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냉장고와 뒷벽과의 간격을 10㎝이상 떼어놓는다. 간격을 띄우면 냉각코일에 바람이 잘 통해 열이 잘 분산되고 효율이 좋아져 

에너지가 절약된다.  

  

● 냉장고 문에 병따개 등 자석장식물을 붙이거나 위에 물건을 놓거나 장식용 커버를 씌우면 열 발산을 방해한다.  

 

● 직사광선 등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두면 따뜻해져서 냉각효과가 떨어지고 전기가 더 소비된다.  

 

● 냉장고 아래 전열판과 냉각코일의 먼지를 제거해서 열 발산이 잘 되게 한다.  

 

【세탁기】  

● 1회 세탁 시간을 10분 이내로 해서 전기를 절약한다.  

10분 이상의 세탁은 때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옷감이 손상된다고 한다. (탈수시간 제외) 세탁기 메뉴를 통해 시간을 조절한

다.  

또한 탈수 시간도 3분이면 충분하게 탈수가 된다.  

 

● 세탁물을 세재로 세탁 후에 한 번 탈수하고 헹구면 탈수하지 않고 헹구는 경우보다 시간이 약 3분 단축되고 물, 전기가 절

약된다.  

 

● 세탁물은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한다.  

 세탁물의 많고 적음은 세탁기의 전력 소모량에 큰 변화가 없다. 세탁기 용량의 70~80%를 채워서 세탁한다. 세탁물을 모

아서 1회 분량이 될 때 세탁을 하면 절약된다.  

 

●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의 소비가 없게 한다.  

 

 

【다리미】  

 

● 다림질은 한꺼번에 한다.  

다림질할 옷감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리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 다림질을 마치고 플러그를 뺀 후에 손수건 등 얇은 옷감을 남은 열로 다린다.  

 

● 면, 마 등 옷감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를 맞춰 사용한다.  

 

【에어컨】  

에어컨은 여름철에 전력이 부족해 화력발전소까지 더 돌리게 만드는 전기소비의 주범이자 지구온난화의 적이다. 일반가정에

서도 사용을 줄여야겠지만 (사실 전기료가 무서워 많이 사용하지도 않지만) 관공서, 기업 등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줄여야

겠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26℃~28℃로 유지한다.  

실내외 온도차가 5℃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사용하자.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 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 에어컨 온도를 2℃ 높이거나 [약]의 위치에 놓고 선풍기를 사용하면 훨

씬 시원하며 전기료도 10% 이상 절약된다.  

 

●실내온도를 1℃씩 낮추면 전력소모는 7%씩 늘어난다.  

전국의 에어컨 온도를 1℃만 올려도 84만㎾의 전력을 절약하고 약 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주자.  

실내공기를 빨아들일 때 필터에 먼지, 벌레 등 각종 불순물이 부착되면 성능이 약해져 전력소모가 많아진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면 3~5%의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 (청소요령은 필터를 떼어낸 후 중성세제로 가볍게 빨아주고 마른걸레로 닦

아낸다.)  

 

● 시원한 옷차림으로 일하자.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낮추기 전에, 옷차림을 가볍고 시원하게 하자.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2℃내려간다고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컴퓨터 등)은 필요 없이 켜놓지 말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실내가 더 더워진다.  

 

●에어컨을 잘 설치해야 절전할 수 있다.  

바닥에서 최저 75㎝이상 되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실외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한다. 실외기 뒷면에 장애물이 있을 경

우에 냉각 능력이 떨어지니 40㎝ 이상 간격을 둔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주택 등에 단열재를 잘 사용하면 여름철엔 냉방이 잘되고 겨울철엔 따듯하다.  

 

【선풍기】  

●선풍기는 강풍보다 미풍으로 사용한다.  

강풍은 30%정도 전기를 더 소비한다.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장시간 켜두지 않는다.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는 게 낫다.  

 

●컴퓨터의 사용을 잠시 중지할 때는 절전모드를 설정한다.  

(모니터와 본체에 절전기능이 있는 경우)   

 
그림 1) 전원옵션 

 

제어판의 [전원옵션]을 클릭해서 시스템 전원 차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바탕화면에 전원옵션을 꺼내서 언제든지 

클릭 한번으로 모니터를 1분후에 꺼지도록 한다.  

 

● 주변기기는 사용할 때만 전원을 켠다.  

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인터넷모뎀 등 부속기기는 사용할 때만 전원을 켠다. 불편하면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한

다.  

증폭스피커는 전원이 따로 공급되어 전기를 소비하니 사용하지 않을 때 꺼둔다. 역시 불편하면 전원 어댑터가 없는 일반 스

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이나 저전력 프로세서(아톰)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 시에는 노트북이 절전이 된다. 평균적으로 노트북은 30W-40W를 소비한다. 모니터도 대형보다 작은 

것을 쓴다.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지 않는 내장카드, 하드디스크, USB 장치 등은 빼놓는다.  

 

 

 

 

 

 

 

 

 

 

 

 

 

 

 

 

 

 

 

 

 

 

 



낭비되는 대기전력과 위험한 전기화재 
"퇴실 시 누군가 전등을 끄지 않는다면?" 

 

사무실 내 퇴근 후 노트북 및 데스크 탑, 전산장비들을

량이 의외로 많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4시간 가동되는 전산장비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개인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그냥 켜 둔다면?"

 

전열기가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사고까지 이어지고

이지요! 

 

'어? 그럼 사무실 퇴근 후 전기를 차단하면

일이 돌아다니며 OFF할 수 없는 것이고... 

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수준의 대기 전력이 잡혔다는

도록 하겠습니다. 

 

EPS전원분리 및 사무실 전원 처리 

  
사무실 내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PC, 

처럼 전기를 상시 공급해야 되는 장비와 그렇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전산장비들을 끄지 않고 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않는다면?" 

?"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사무실에서도

 내 화재사고는 대부분 콘센트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전기사고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차단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 이렇게 고민하던 중! '복도 스위치로 사무실 전기를

들어갔습니다.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기도 절감하며 전기사고도 예방할

PC, 에어컨, 전산장비, 냉장고 등 전열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장비의 전원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대기전력 소모

일반사무실에서도 연간 300건 이상의 전

 발생하는 건수가 많은데요. 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을텐데요. 그 많은 전산장비들을 일

전기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은 그림

 



위 그림을 보시면 순천 한화생명사옥의 경우

비 제어 선로를 구성한 후, 항상 전기가 공급되어야

는 말이죠. 

 

이렇게 선 분리 작업을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 비 제어 선과 제어를 할

전등을 제어하는 스위치와 선 연결 작업을 

  
 

위 사진을 보시면 EPS실 차단기 내부 작업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차단기가 보이시죠

전열을 제어할 전등 스위치에 마그네틱선을

 

여기서 마그네틱 밑에 있는 노란색 점선 안에 있는 것이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 채셨을거에요. 바로

'이건 왜 달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복도 전등을 꺼버린다면, PC 및 전산 장비가

고자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달게 되었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야만 전기가 차단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었다니! 설치도 완료되었고

  
 

작업 전 야간 대기전력 소모가 평균 6.2~8.2[A]

경우 EPS실에서 넘어온 전열 라인이 8개가 있습니다

공급되어야 하는 주요 장비에 결선을 하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할 수 있는 선을 분리 하는 것 입니다. 그런 다음 EPS실 차단기

 해야 됩니다. 

작업 전, 후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마그네틱 스위치를 설치하고

마그네틱선을 연결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프 딜레이 타이머' 란 물건이죠! 

있으실텐데요. 사무실 전열 제어를 복도 스위치로 제어 한다고

장비가 OFF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중 자료가 날아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OFF가 되는 것을 지연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완료되었고, 이제 후쿠메타로 작업 전, 후의 수치 변화를 

6.2~8.2[A]가 나오네요. 

있습니다. 이중 2개의 선로만 사용하여 

그럼 나머지 선들은 제어가 된다

차단기 내에 마그네틱을 설치하고 

 

설치하고 결선 작업을 해준 다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날아가버리게 되죠. 그 문제를 방지하

것이에요. 그럼 복도 전등 스위치를 끄더라도 

 살펴볼까요? 

 



  
 작업 후 수치는 1.0~1.9[A]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간에

전기적 화재의 사각지대를 어느정도 벗어날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화재

PC, 전열, 전산장비 등이 있기에 전기적 요인과

되는 전기도 줄이고 전기사고도 예방할 수 

 

앞으로 전기와 안전은 현대생활에 있어 더욱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약 4[A]의 대기전력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오네요. 

야간에 사무실 전열을 제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재 중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는 24%, 46%

요인과 부주의에 의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답니다. 이렇듯

 있는 시스템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전기 사용을 줄이고 사고도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전기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24%, 46%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무실은 

이렇듯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낭비

 예방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전력제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